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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피에프, 2018년 영업이익 159억 원, 전년比 4.2% 증가 

▶ 사상최초 분기 매출 1,000억원 돌파 

▶ 해외법인 이익 큰 폭으로 성장.. 베트남법인 81%, 중국법인 13% 

 

<2019-02-21> 케이피에프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2018년 실적을 발표했다. 

 

파스너 및 자동차용 부품 전문 케이피에프(024880, 대표이사 송무현, 김형노)는 21일 공시를 통해 2018년 잠

정 실적을 발표했다. 

 

케이피에프는 2018년 잠정 영업실적으로 매출액 3,750억원, 영업이익 159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각 전년 동기 대비 2.6%, 4.2% 증가한 수치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014억원 영업이익 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134% 증가한 수치를 발표했다. 특히 매출액은 설립 이후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했으며, 4년 연속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실적에 대해 케이피에프 민양규 기획조정실장은 "베트남법인(KPF Vina)과 중국법인(KPF Jinan)등 해외

법인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해 이번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며 "베트남법인은 전년대비 매출액 

29%, 영업이익 81% 증가했으며 중국법인은 중국 내수 자동차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유지, 영업이

익은 13%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및 아시아 인프라시장 등 신시장 개척과 중장비, 풍력발전용 

부품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또한, 2018년 인수한 로봇부품 전문기업 에스비비테크도  정

밀감속기 대량생산 체재 구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올해에는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

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